
<열경화성 수지>

판매난 속에 출혈경쟁“웬말"
기술개발로 돌파구 찾아야 …
국내의 열경화성수지 시장은 대부분 불황과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놀수지, 에폭시수지, UPE(불포화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요소수지, 멜라민수지등의 열경화성

수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업계의 신증설, 신수요 창출의 부진 등으로 인해 최근

몇년간 심각한 판매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페놀수지는 환경문제, 무공해 수지로의 대체 등으로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아이템의 개발도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 P E와 에폭시수지는 꾸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 공급과잉으로 심각한 가격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각 업계에서는 출혈판매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요소수지와 멜라민수지는 대기업의 참여없이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요소수

지는 사향길에 접어든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폴리우레탄 수지도 수요는 정체된 상태에서 공급과잉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의 수입품이 계속

강세를 띠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의 가동률 조정으로 인한 공급조절, 무한대의 가격경쟁

탈피,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신수요창출 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페놀 수지

국내 페놀수지업계는 9 1년말 이후 계속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2년 기준 국내 페놀수지 수요는 8만6 0 0 0톤으로 이 중 8 5 . 5 %인 7만3 5 0 0톤을 국내에서 공급했고

1 5 . 5 %인 1만2 5 0 0톤을 수입에 의존했다.

페놀수지는 강남화성, 코오롱유화, 신명 H·A, 고려화학 등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두산전자와

신성기업은 자체소비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강남화성은 9 1년말부터 판매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 91년에는 판매량이 2만1 0 0 0톤이었

으나 9 2년에는 2만톤에 그쳤다.

국내 페놀수지 생산현황( 1 9 9 2 )
(단위 : M/T,%)

구 분 생산량 점유율 비 고

강남화성

코오롱유화

신명 H·A

고려화학

두산전자

신성기업

기 타

합 계

2 0 , 1 0 0 2 7 . 3

1 9 , 2 0 0 2 6 . 1

4 , 8 0 0 6 . 5

1 , 8 0 0 2 . 4

1 8 , 0 0 0 2 4 . 5 자체소모

4 , 2 0 0 5 . 8 자체소모

5 , 4 0 0 7 . 4

7 3 , 5 0 0 1 0 0

페놀수지의 국가별 수입현황( 1 9 9 2 )
(단위 :  M/T, 1000달러)

구 분 수 량 금 액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싱가폴

인디아

영국

대만

기 타

합 계

3 , 2 2 2 5 , 0 4 0

2 , 9 6 7 8 , 0 4 4

2 , 9 3 5 7 , 6 9 9

9 7 4 1 , 3 5 1

8 1 0 8 7 2

4 7 9 5 5 7

3 6 4 4 3 4

3 5 7 8 4 4

2 4 7 2 8 3

1 2 1 2 1 5

1 2 , 4 7 6 2 5 , 3 3 9



코오롱유화도 9 2년 판매량이 9 1년보다 약간 감소한 1만9 0 0 0톤 정도였고 신명H·A가 4 8 0 0톤, 고려화

학이 1 8 0 0톤 등으로 나타났다.

두산전자는 자체소비용으로 1만8 0 0 0톤을 생산했고 신성기업도 4 2 0 0톤을 생산하여 자체소비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가격은 9 3년 현재 9 2년보다 약 3% 하락한 수준을 보이

고 있는데 분말은 K G당 평균 1 7 0 0원에 거래되고 있고,

액상은 평균 1 4 0 0원에 거래되고 있다.

9 1년 이후 페놀수지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국내 관련산

업의 불황, 수출부진, 완제품 형태의 수입품 증가 등으

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페놀수지의 수출부진 요인은 액상의 경우 냉동컨

테이너를 사용하여 운반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페놀수지의 수입물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8 9년에는 8 8 0 0톤이었으나 9 0년 9 8 6 0톤, 91년 1만4 0 0

톤, 92년 1만2 4 8 0톤등으로 연평균 1 1 . 2 %의 성장률을 보였다.

페놀수지의 9 2년 국가별 수입제품 중 독일이 3 2 2 2톤으로 2 5 . 3 %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 2 9 6 7톤

23.8%, 미국 2 9 3 5톤 2 3 . 5 %등의 점유율을 보였다.

페놀수지의 원료인 페놀은 연간 4 ~ 5 %의 자연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부진, 톤당 7 0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금호쉘화학이 1 0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요부진으로 9 2년에 7 0 %의

가동율을 보였으며 5만여톤을 내부로 공급하고 나머지 1만7 0 0 0여톤을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놀의 국내수요는 금호쉘의 B P A용 자체 수요 2만여톤을 제외하고는 강남화성 1만톤, 코오롱유화

8 0 0 0톤, 두산 2 0 0 0톤 등 모두 4만5 0 0 0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페놀의 용도는 BPA 31%, 수지용 29%, 카프로락탐 17%, 기타 2 3 %인 반면, 국내에서는

수지용으로 70%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페놀수지는 고분자재료 중 처음 상품화된 재료로서 1 9 1 0년 "베크라이트"란 상품명으로 시판되기 시

작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열성경화성 수지이다.

페놀수지는 내열성,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여 주물용, 연마용, 브레크라이닝, 접착제, 성형재료, 도료잉

크용, 함침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PUE 공급현황 (단위 : M / T , % )

구 분 1990 1 9 9 1 1992    연평균증가

생 산

수 입

합 계

6 1 , 0 7 2 6 8 , 4 0 0 7 2 , 0 0 0 7 . 9

1 , 9 2 9 1 , 8 8 7 2 , 2 4 1 6 . 9

6 3 , 0 0 1 7 0 , 2 8 7 7 4 , 2 4 1 7 . 9

국내 U P E생산 및 M/S 추이 (단위 : M/T,%)

1990 1991 1992 1 9 9 3
생산량 M / S 생산량 M / S 생산량 M / S 생산량 M / S

구 분 생산능력

애경화학

내쇼날합성

미 원

고려화학

기 타

합 계

2 5 , 0 0 0 1 7 , 0 0 0 2 7 . 8 2 0 , 0 0 0 2 9 . 2 2 2 , 0 0 0 3 0 . 6 2 3 , 0 0 0 3 1 . 5

2 4 , 0 0 0 1 5 , 5 0 0 2 5 . 4 1 7 , 0 0 0 2 4 . 9 1 8 , 0 0 0 2 5 . 0 1 9 , 0 0 0 2 6 . 0

1 5 , 0 0 0 1 3 , 5 7 2 2 2 . 2 1 5 , 0 0 0 2 1 . 9 1 5 , 0 0 0 2 0 . 8 1 5 , 0 0 0 2 0 . 6

1 0 , 0 0 0 4 , 0 0 0 6 . 6 5 , 0 0 0 7 . 3 5 , 5 0 0 7 . 6 5 , 5 0 0 7 . 5

1 2 , 0 0 0 1 1 , 0 0 0 1 8 . 0 1 1 , 4 0 0 1 6 . 7 1 1 , 5 0 0 1 6 . 0 1 0 , 5 0 0 1 4 . 4

8 6 , 0 0 0 6 1 , 0 7 2 1 0 0 6 8 , 4 0 0 1 0 0 7 2 , 0 0 0 1 0 0 7 3 , 0 0 0 1 0 0

국내 에폭시수지 생산 현황 및 판매 추이 (단위 : M/T)

구 분 생산능력 1992 1993 비 고

국 도 화 학

금 호 쉘

제 일 시 바 가 이 기

럭 키 에 폭 시

고 려 화 학

합 계

25,000 1 3 , 0 0 0 1 5 , 0 0 0 7 2년 일본동도화성과합작, 9 4년 1만5 0 0 0톤 증설

8 , 5 0 0 2 , 0 0 0 2 , 5 0 0 87.11 금호석유화학과S H E L L합작( 5 0 : 5 0 )

7 , 0 0 0 2 , 5 0 0 2 , 7 0 0 88.10. 제일합섬과CIBA-GEIGY 합작( 5 0 : 5 0 )

5 , 0 0 0 3 , 5 0 0 4 , 5 0 0 91.7 럭키와다우케미칼합작( 5 0 : 5 0 )

4 , 0 0 0 4 , 5 0 0 4 , 0 0 0 8 4년 자체생산

4 9 , 5 0 0 2 5 , 0 0 0 2 8 , 7 0 0



페놀수지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 생성물로서 산촉매 하에서 제조된 노볼락과 알칼리 촉매하

에서 제조된 레졸의 두가지로 대별된다.

노볼락은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의 비율이 1 : 0 . 8로 페놀의 과잉조건에서 제조되며 반응성이 있는 메칠

롤 그룹이 없기 때문에 가열만으로는 경화되지 못하고 Hexamethylene Tetramine이나

Paraformaldehyde 등과 같은 경화제와 혼합되어야 경화될 수 있다.

레졸수지는 페놀과 포름알데히드의 비율을 1 : 1 . 5로 하여 오히려 포름알데히드의 과잉조건에서 제조

되며, 반응성이 있는 메칠롤기가 많은 올리고머를 만든다.

레졸수지는 가열에 의해 경화될 수 있으나 노볼락수지는 경화제의 첨가 없이는 경화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에 페놀수지 시장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업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는데, 특히 코오롱유화는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자체소비용으로 페놀수지를 생산하고 있는 두산전자와 신성기업 등은 최근에 일본에서 주문

량이 증가하여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페놀수지 수요는 현재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엔진 주물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대

체품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향후 수용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히, 일반용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수입제품을 대체하고 수출선을 확보한다면 국내 페

놀수지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 P E

국내 U P E시장은 건축, 섬유산업 등 관련기업들의 불황으로 주춤하고 있으나 올하반기부터는 건축

경기가 다소 풀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U P E는 현재 애경화학·미원·내쇼날합성·고려화학 등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9 2년 생산량은

7만2 0 0 0톤 규모로 이 가운데 애경화학이 2만2 0 0 0톤으로 30.6% 시장을 점유했으며 내쇼날합성 1만

8 0 0 0톤 25.0%, 미원 1만5 0 0 0톤 20.8% 등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8 8년에 4 9 2 9톤을 기록한 후 계속감소하여 8 9년 2 9 6 6톤, 90년 1 9 2 9톤, 91년 1 8 8 7톤 등으로 나타

났으나 9 2년에는 전년대비 15.8% 증가하여 2 2 4 1톤을 기록했다.

9 2년 기준 국가별 UPE 수입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량 2 2 4 1톤 가운데 미국이 7 7 7톤으로 3 4 . 7 %를 차

지했고 일본이 3 7 0톤 16.5%, 독일 2 7 7톤 12.4%, 이태리 2 4 6톤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 3년 상반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1 1 3톤으로 수입제품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9 2년에는 U P E시장이 정체를 보임에 따라 UPE Ortho, Iso, Bisphenol타입 1 7 0 0원, Bisphenol 2500원,

V i n y l e s t e r타입은 3 0 0 0원선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O r t h o타입은 지난 9 1년 K G당 1 4 5 0원선에 거래됐던 것이 9 2년에는 동기대비 17.2% 떨어진 1 2 0 0원선,

9 3년에는 1 1 0 0원선으로 하락했다.

I s o타입은 K G당 2 0 0 0원에서 9 2년 1 / 4분기에는 1 8 0 0원으로 10% 떨어져 O r t h o타입과 함께 가격경쟁이

치열,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i s p h e n o l타입은 9 1년 1 / 4분기에 K G당 2 7 0 0원에서 9 2년 1 / 4분기에는 7.4% 떨어진 2 5 0 0원을 형성한

에폭시 수지 수입 추이 (단위 : M/T, 1000달러)

1989 1990 1991 1992 1 9 9 3 ( 1 ~ 6월)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구 분

반도체 제조용

기 타

합 계

5 , 6 4 4 4 7 , 4 9 1 6 , 5 5 4 4 9 , 8 4 2 6 , 3 1 7 5 1 , 2 8 5 6 , 5 8 4 5 3 , 5 2 9 2 , 8 2 4 3 0 , 8 3 1

5 , 9 9 6 2 3 , 2 6 5 7 , 6 2 3 2 8 , 3 8 7 9 , 0 8 2 3 2 , 5 9 2 8 , 7 2 6 3 2 , 9 3 0 4 , 2 9 1 1 9 , 3 7 6

1 1 , 6 4 0 7 0 , 7 5 61 4 , 1 7 7 7 8 , 2 2 9 1 5 , 3 9 9 8 3 , 8 7 7 1 5 , 3 1 0 8 6 , 4 5 9 7 , 1 1 5 5 0 , 2 0 7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VE(Vinylester)는 9 1년 3 5 0 0원, 92년 이후 지금까지 3 0 0 0원선이 계속되고

있어 이 두 가지 타입은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이 각사별로 치열하게 진행중이다.

UPE 관련업계에서는 UPE 물성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신수요 확보를 통한 시장침체 극복은 어

려울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UPE는 사용시 수작업 의존도가 높아 유해 작업 환경을 기피하는 현

상이 뚜렷, 인력난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애경화학, 미원, 내쇼날합성 등 U P E생산 상위 3개 기업들은 자구책 확보에 고심하고 있으나,

수요산업 경기침체, 가격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기계용은 산업의 기계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품질 미비로 Acrylene, Dow

Chemical 등 일본·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U P E의 용도별 비중은 적층용 45%, 마블용 20%, SMC 및 단추용 각각 10%, Gel Coat 및 도장용 각

각 5% 정도 사용되고 있다.

적층용은 애경화학이 35%, 내쇼날합성 30%, 미원 25%, 기타 10%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선박 30%, 물탱크 및 정화조가 각각 20%, 라이닝공사 3 0 %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9 2년 적층용 U P E수요량은 3만2 0 0 0톤 규모였으며 올해는 9.4% 증가한 3만5 0 0 0톤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물탱크 수요 증가로 풀이되나 소형 물탱크는 9 2년 하반기부터 U P E에서 P E수지로 상당부분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정화조는 9 0년들어 P E정화조에서 U P E정화조로 대체되기 시작, 93년 이후부터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선박에 쓰이는 U P E는 현재 애경화학과 미원에서 생산·공급하고 있는데 어선용 수요가 1 0 0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 물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마블은 9 2년 1만톤 규모로 9 1년대비 42.9% 증가했으나 9 3년에는 9 2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애경화학이 40%, 내쇼날합성 및 미원이 50%, 기타가 1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 M C ( B M C·R T M )용 수요는 9 2년 6 0 0 0톤 규모에서 올해는 1 6 . 7 %정도 증가한 7 0 0 0톤 규모로 예상

되고 있는 가운데 90% 시장을 애경화학이 점유하고 있으나 9 3년에는 내쇼날합성의 추격으로 점유

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추용은 9 2년 5 5 0 0톤 규모에서 올해는 7.7%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애경화학이 70%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9 2년부터 기존 4사들이 추격, 점유율을 상당부분 잠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추용 U P E시장은 섬유업계의 불황으로 내수는 9 2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로칼

이 9 3년 단추용 U P E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el Coat는 9 2년에는 애경화학이 40%, 미원 25%, 내쇼날합성 30%, 기타 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9 3년에는 9 2년 4 0 0 0톤규모에서 4 5 0 0톤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장용 U P E시장은 9 1년 3 2 0 0톤, 92년 3 0 0 0톤이었던 것이 올해는 2 7 0 0 ~ 2 8 0 0톤 규모로 감소할 것으

일본의 에폭시 수지 현황 및 전망 (단위 : M / T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 9 9 6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 9 9 6

3 4 , 5 5 0 3 5 , 3 9 0 3 6 , 5 1 0 3 8 , 4 1 0 4 0 , 4 3 0 4 2 , 5 5 0

5 7 , 4 0 0 5 8 , 7 8 0 6 0 , 1 6 0 6 1 , 3 4 0 6 2 , 5 8 0 6 3 , 8 7 0

6 1 , 1 2 0 6 1 , 8 2 0 6 5 , 0 9 0 6 7 , 6 0 0 7 0 , 3 1 0 7 3 , 6 1 0

` 1 5 3 , 0 7 0 1 5 5 , 9 9 0 1 6 1 , 7 6 0 1 6 7 , 3 5 0 1 7 3 , 3 2 0 1 8 0 , 0 3 0

9 , 2 8 0 1 0 , 4 0 0 9 , 5 0 0 9 , 8 0 0 1 0 , 0 0 0 1 0 , 0 0 0

1 6 2 , 3 5 0 1 7 1 , 2 6 0 1 7 1 , 2 6 0 1 7 7 , 1 5 0 1 8 3 , 3 2 0 1 9 0 , 0 3 0

도 료

전 기

토목·건축

기 타

내수계

수 출

합 계



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애경화학 20~30%, 고려화학 20~30%, 미원, 내쇼날합성이 각각 2 0 %정도의 점유율을 보

이고 있으며 가구산업등의 불경기로 수출도 악화돼 수요는 9 2년대비 10%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

고 있다.

국내 내식·내약품성 U P E시장 규모는 연간 2 0 0 0 ~ 3 0 0 0톤 규모로 이 가운데 미원이 7 0 ~ 8 0 %를 점

유하고 있으며 2 0 ~ 3 0 %는 수입 또는 중소기업이 공급하고 있다.

애경화학은 특히 내식·내약품성 U P E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

터 유럽의 R e i c h h o l d와 기술제휴로 A T R A C를 생산, 시장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진국의 U P E수요 용도별 구성을 보면 미국의 경우 연간 전체수요 6 6만8 0 0 0톤 가운데 건축용

이 1 7만6 0 0 0톤으로 2 6 . 3 %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제 1 3만6 0 0 0톤 20.4%, 선박용 1 1만1 0 0 0톤 16.6%, 운

송용 8만7 0 0 0톤 13.3% 기타 1 5만8 0 0 0톤 23.7% 등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연간 4 3만2 0 0 0톤의 U P E수요 가운데 빌딩용으로 1 8만톤이 소비, 4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5만8 0 0 0톤 13.4%, 탱크·컨테이너용 5만1 0 0 0톤 11.8%, 건축용 3만8 0 0 0톤 8.8%, Miscellaneous

3만7 0 0 0톤 8.6%, 기타 6만8 0 0 0톤 15.7%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U P E업계는 대부분 단가가 낮은 범용형 저급등급을 탈피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고급수지

의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내수확대를 위해서도 끊임없는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폭시수지

국내 에폭시업계는 9 3년 상반기까지 평균 6 0 ~ 7 0 %의 낮은 가동률을 유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에폭시 생산능력은 4만9 5 0 0톤으로 알려졌으나 9 2년 판매실적은 2만5 0 0 0톤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도화학이 1만3 0 0 0톤을 판매하여 5 2 %를 점유했고 금호쉘 2 0 0 0톤 8%, 제일시바가이기 2 5 0 0

톤 10%, 럭키에폭시 3 5 0 0톤 14% 등을 점유했다. 고려화학은 4 0 0 0톤을 생산했으나 대부분 자체소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3년 수요는 9 2년대비 14.8% 증가한 2만8 7 0 0톤으로 예상되는데 국도화학 1만5 0 0 0톤, 럭키에폭시

4 5 0 0톤, 제일시바가이기 2 7 0 0톤 등을 판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폭시수지는 수입품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인데 반도체제조용은 9 2년에 6 6 0 0톤이 수입되어 5 3 5 2만

9 0 0 0달러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수입된 물량이 9 4 %인 6 2 0 0톤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기타 에폭시수지의 수입은 9 2년 기준 8 7 0 0톤으로 3 2 9 3만달러를 기록했는데 국가별 수입현황을 보면

일본이 5 3 0 0톤으로 6 0 . 9 %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 2 4 0 0톤 2 7 . 6 %로 대부분 이들 2개 국가에서 수입되

고 있는 실정이다.

에폭시수지의 수출은 9 2년 기준 1만2 9 0 0톤으로 2 7 9 8만8 8 0 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반도체 제조

용은 1 4 8톤으로 1% 내외를 차지, 대부분 기타 용도의 에폭시수지가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폭시수지 생산기업들은 기술서비스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9 1년 이후

에폭시수지의 공급과잉으로 가격할인 경쟁이 치열, 수요자측에게 좋은 구매조건 제공은 물론 사전·

사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 3 ~ 4년 전만해도 국도화학이 국내 시장을 독점해왔으나 금호쉘·제일시바이기 등이 신규 참여함

에 따라 공급과잉이 심화, 기업간 가격경쟁이 치열해 현재 가격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현재 에폭시수지 로칼가격은 K G당 2 . 2 0달러, 내수가는 K G당 2 3 0 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9 1년 기점 형성된 가격으로 정상가격은 로칼가 K G당 2 . 5 0 ~ 2 . 7 0달러, 내수가 K G당 2 5 0 0 ~ 2 7 0 0

원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에폭시수지 가격이 단기간내에 쉽사리 상승세로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종 에폭시수지 가격을 결정 짓는 주요 원료인 B P A (비닐페놀A )와 E C H (에피클로히드린) 등

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덤핑을 해서라도 가동률을 높이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에폭시수지 생산기업들은 가격 경쟁으로 인한 시장잠식의 어려움을 감안, 확고한 고객서비스

와 교체손실 비용부담(구매자가 기존제품에서 다른 공급자의 제품으로 교체할 때 생기는 부담 비

용) 등을 보장하는 등 서비스 경쟁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페인트기업에서 공장부지가 부족해 설비증설은 물론 적정한 작업공간 확보에 곤란을 겪는 일

이 자주 발생하자 에폭시수지 가공의 초기공정인 용해작업을 공급기업측에 의뢰하는 것이 관례화되

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에폭시수지 생산기업인 국도화학이 전북 이리공단에 연산 1만5 0 0 0톤 규모의 고브롬

(Br) 특히 에폭시 등 첨단 고기능 에폭시수지 공장을 증설, 오는 9 4년초부터 가동한다고 밝혀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사간의 출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화학은 이 공장에서 I C봉지재와 다층 P C B원료, EP용 난연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고브롬 특

수 에폭시를 연산 6 0 0 0톤, 다층 P C B용 6 0 0 0톤, 특수 폴리아미드수지 3 0 0 0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에폭시수지 용도별로는 맥주의 캔화에 따라 도료용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선박중방식용 및 분체용

도 신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용은 올해를 기점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기용은 프린트배선판·봉지재가 생산조정 등의 영향으로 올해 이후 4 ~ 5 %의 성장이 기대되며, 토

목·접착용은 지난해 2% 신장 이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국내 에폭시수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도료용 55% 전기·전자용 26%, 2차가공 15%, 기타

4% 등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일본의 에폭시수지 생산능력은 연간 2 1만1 5 0 0톤으로 추정되는데 9 2년에는 1 6만5 0 0 0톤을 생산,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에폭시수지가 과거 수년간에 걸쳐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1 9 9 1년 후반부터 그 성장

이 현저하게 둔화되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지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약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에폭시수지 업계는 일반용도의 법용제품에 주로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의 특수에

폭시수지 분야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반도체제조용 에폭시수지는 국내에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과 국내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점이 생산에 큰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술수준도 미흡하고 일본의 기존 수요처에 접근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향후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는 도료용과 반도체제조용 등으로 볼 수 있어 끊임없는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시장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3 / 1 0 / 4·1 1 >


